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됨에 따라 코비트 19 감염 확대 방지를 향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후지사와 시장 스즈키 쯔네오입니다. 

오늘 부터 긴급사태 선언이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본시의 코비트 19감염 환자수를 보면 4월 중순을 피크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급선언 사태후 외출 자제나 밀폐공간 ・ 밀집장소 ・ 밀접장면이라고 불려지는 

「3대밀접」을 피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코비드 19 감염확대 방지를 향해 나라・현・시에서 발표한 다양한 

요청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힘든 상황에 감염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목숨걸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 종사자를 비롯해 시민 생활을 뒷받치고 있는 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며,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월 4 일 정부가 발표한 코비드 19 감염증 대책의 기본적인 대처방침으로, 

가나가와현은 감염확대 방지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특정 경계 도도후현 으로서  

계속해 지정되고 있습니다.  

본시의 감염자수는 언제 증가로 돌아설까 방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시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대방지를 실시해, PCR 검사 센터의 

개설, 학교의 휴교, 이벤트 등의 중지나 연기, 시 시설의 휴관의 실시, 쇼난 해안 

주변의 도로정체나 관광객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대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내의 중소기업・개인사업주에 대해 후지사와시 코비드 19 감염증 

방지 협력금의 교부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코비드 19 감염증 긴급경제 대책에 따른 특별 정액 급부금이나 육아세대에 

임시특별 급부금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등의 자세한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됨에 따라 정부나 현, 관계기관과 연계해 감염확대 방지를 향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민 여러분이나 사업자등에 대한 지원을 함께 실시해 갈 

것입니다.  

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코비드 19 감염확대 방지를 착실히 전진시켜 빠른 시일안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과 생각을 같이 하고 발걸음을 맞춰가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올(All)후지사와로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위기를 극복해가고자 합니다.  

계속해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7일 

후지사와 시장 스즈끼 쯔네오  


